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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는 인간 

그리고 스마트폰

한껏 움츠려 긴 겨울을 버틴 존재들이 사방에서 고개 들어 봄을 알린다. 매일 걷는 길이 하루가 다르게 

푸른색으로 물들고 봄꽃들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려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을 붙잡는다. 전국 방방곡

곡에서 열리는 봄축제 소식으로 매일 시끌벅적하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떠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프랑스 철학가 가브리엘 마르셀의 말대로 인류가 호모 비아토르(Homo Viator), 즉 여행하는 인간이라면 

봄은 그 본능이 활개 치는 계절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끊임없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현대 인류

의 특성이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고운 색으로 치장한 꽃길, 봄의 언덕마다 길게 늘어선 

인파가 이를 잘 보여준다.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 알아둬야 것이 하나 더 있으니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의 특징이다. 스

마트폰 카메라는 디지털카메라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인 디지털카메라에서 보기 힘든 고유의 장치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늘어난 카메라의 숫자를 꼽을 수 있다. 몇 년 사이 스마트폰 후면의 렌즈 수가 많

게는 3, 4개로 늘었고 크기와 부피도 증가했다.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을 이해하

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진, 동영상이 눈에 띄게 다채롭고 선명해진다.



가까이 또 멀리

멀티 카메라 제대로 활용하는 법

각 카메라의 가장 큰 차이는 촬영되는 영역이다. 초광각 카메라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넓은 시야로 주로 광활한 풍경을 

촬영할 때 사용된다. 망원 카메라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당겨 보이거나 피사체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인물, 정물 

사진처럼 주제를 확실히 돋보이게 하는 사진에 효과적이다. 광각 카메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과 비슷한 프레임으로 대

부분의 촬영에 두루 적용할 수 있다.

카메라 숫자가 늘어난 진짜 이유 

스마트폰의 멀티 카메라 시스템은 디지털카메라의 줌 렌즈를 대체하기 위해 고

안됐다. 내부 렌즈 요소들이 움직여 프레임을 변경하는 줌 렌즈의 구조를 채용

하기에 스마트폰의 두께는 충분치 않았다. 기존에도 촬영 화면 일부를 확대하

는 방식으로 줌 기능을 제공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높아진 소비자의 수

준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각기 다른 용도의 카메라들을 

나란히 배치했다. 이를 필요에 따라 전환해 마치 줌 렌즈를 쓰는 것과 비슷한 경

험을 제공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17년 갤럭시 노트 8을 통해 첫 선을 보였다.

현재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구성은 초광각, 광각, 망원이다. 이를 기본으로 제

품 특성에 따라 망원 카메라를 빼거나 장망원 카메라를 하나 더 추가한다. 5배 

망원을 포함해 총 4개의 카메라가 탑재된 갤럭시 S25 울트라가 그 예다.

스마트폰의	멀티	카메라	사용	예	(초광각/광각/망원)

쿼드	카메라를	탑재한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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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전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촬영화면 하단에 표시된 버튼을 

터치하는 것이다. 0.5x 또는 0.6x으로 표시된 아이콘은 초광각 카메라, 1x

는 광각 카메라, 3x 이상의 숫자는 망원 카메라를 의미한다. 이 중 한 버튼

을 터치하면 해당하는 카메라가 동작하고 나머지 카메라는 비활성화된다.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벌리거나 오므리는 기존 방식은 화질 손상이 동반

된다.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을 확대할수록 흐릿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모델에 따라 100배 이상의 스페이스 줌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 역시 확대

한 이미지를 AI를 통해 보정하는 방식으로 원본 화질에 미치지 못한다. 이

를 방지하려면 3배 또는 5배 망원 카메라를 직접 선택해 해당 카메라의 최

고 화질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의	멀티	카메라	사용	예	(초광각/광각)

스마트폰의	멀티	카메라	사용	예	(광각/망원)

화면	하단	버튼은	각각의	카메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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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의 멀티 

카메라 시스템을 렌즈 교환식 카메

라와 같은 것으로 오해한다. 하나의 

카메라에 여러 개의 렌즈를 바꿔 가

며 촬영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탑재된 각 

카메라는 독립된 별개의 카메라로 

화질 및 성능에 차이가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를 예로 들면 메

인 카메라인 광각 카메라는 2억 화

소 사진 촬영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카메라들은 5000만 또는 1000만 

화소로 다르다. 실제 촬영 결과물 

역시 광각 카메라가 가장 좋고 빛이 

부족한 실내/야간 촬영에서 이 차

이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때문에 초

광각, 망원 프레임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광각 카메라로 촬영하

는 것이 유리하다.

망원	카메라(3x,	좌)와	디지털	줌(우)의	화질	비교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광각	카메라의	이미지	품질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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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	김성주

여행 작가 겸 사진가.

올림푸스 마스터즈 포토그래퍼.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 진행

저서: ‘어쩌면 _할 지도’, ‘인생이 쓸 때, 모스크바’, ‘그래서 제주’(공저)

촬영 환경과 주제에 맞춰 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은 스마트폰 촬영에서 매우 중요하다. 같은 풍경도 초광각 

카메라로 촬영하면 극적인 효과가 배가되고 인물은 망원 카메라로 촬영할 때 가장 돋보이기 때문이다. 그동

안 멀티 카메라를 마치 싱글 카메라처럼 사용했다면 이번 봄부터 초광각, 망원 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보자. 

분홍빛 흐드러진 벚꽃길에서는 초광각 카메라로 전체 전경을, 망원 카메라로 꽃망울과 인물 사진을 찍어 보

는 식이다. 같은 장소, 사람이 보다 다채로운 추억으로 기록될 것이다. 

각 카메라에 최적화된 부가 기능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배경을 흐리게 만드는 인물 사진 기

능을 망원 카메라에 적용하면 전문가용 카메라 못지않은 아름다운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초광각 카메

라에는 아찔한 접사 촬영 기능이 숨어 있다. 피사체에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가면 자동으로 접사 모드가 활

성화되며 이때 초광각 카메라가 사용된다. 최대 3-5cm 근접 촬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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